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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재 가격 감내수준 넘어섰다!
상의, 제조업 70% 대책 없어 … 구리 철광석 니켈 고공행진

최근 구리,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제조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50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태를 조사한 결과

24.8%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었다고 답했다.

앞으로 약 10% 상승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.1%였고, 20% 이내 상승까지 감내할 수 있다는 응

답은 12.1%에 그쳤다.

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.

감내 수준을 넘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3분의 1(29.8%) 수준이었고, 10% 이상 상승하면 감내 불

가능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이 59.2%를 차지했다.

구리 가격은 전년대비 70% 올랐고, 니켈은 120% 이상, 알루미늄은 75% 이상, 아연은 70% 상승했기 때문이

다.

실제 피해규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 조사 대상기업의 31.9%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파로 경영에 피

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, 61.3%가 피해가 다소 있다고 응답했다.

구체적인 피해 형태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(53.0%), 구매 자금난(41.1%), 원료 공급부족에 따

른 생산차질(22.6%),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(21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69.2%가 없다고 답했다.

대기업들도 54.4%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해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가 더욱 확산될 가

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 및 대출조건 개선

(40.7%)이 꼽혔다.

이어 수입관세 인하(38.1%), 공급기업 담합 등 불공정거래 단속(37.5%),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(21.0%), 산

업용 원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(20.4%) 등이 지적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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